
엑손모빌, 이라크 유전탐사 지속
틸러슨 회장, 이라크 총리와 회동 … 유전 추가발견으로 주목

이라크의 누리 알 말리키 총리가 쿠르드 자치정부와 계약으로 껄끄러운 관계에 놓인 미국의 엑손모빌

(ExxonMobil) 회장을 만났다.

엑손모빌이 2011년 10월 쿠르드 자치정부와 6개 지역의 유전탐사 계약을 체결한 후 처음이라고 AFP 통신

이 1월22일 보도했다.

총리실은 성명을 내고 말리키 총리가 1월21일 바그다드에서 렉스 틸러슨 엑손모빌 회장과 면담했다며, 틸러

슨 회장은 말리키 총리에게 엑손모빌의 이라크 사업현황을 설명하고 지속·확장 의지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특히, 회동은 이라크 정부가 10억배럴로 추산되는 새로운 유전이 이란과의 국경 근처인 마이산에서 발견됐

다고 발표한 직후 이루어져 주목된다.

이라크 정부는 이라크의 모든 석유계약은 중앙정부를 통해 체결돼야 한다는 입장이며, 외국기업들과 쿠르드

자치정부 사이에 체결된 유전 탐사·개발 계약은 모두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실제 2011년 10월 쿠르드 자치정부와 6개의 유전 탐사계약을 체결한 엑손모빌은 2012년 5월30-31일 12개의

유전과 가스전 개발 국제입찰에서 참가가 배제됐다.

이라크 중앙정부는 쿠르드 자치정부와 엑손모빌의 계약이 동결됐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쿠르드 자치정부는

부인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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